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배포일 : 2025년 6월 5일 
	차바이오F&C, 반려동물 영양간식
‘오메가-3 플러스 소프트 츄’ 2종 출시

· 아이슬란드산 오메가3 피시 오일, 비타민 등 휴먼 그레이드 등급 재료 사용
· 고단백 저지방의 사슴육, 오메가3 함량 높은 연어육 등 두 종류
· ‘슬로우 쿡’ 공법으로 비린내는 줄이고 소화 흡수는 높여



차바이오그룹 계열사 차바이오F&C(대표이사 김석진)의 반려동물 영양제 브랜드 ‘펫세븐’이 ‘오메가-3 플러스 소프트 츄’ 2종을 출시하며 반려동물 건강식품 시장에 진출했다. 

오메가-3 플러스 소프트 츄는 아이슬란드 오메가3 피시 오일과 비타민 등을 포함한 휴먼 그레이드(Human Grade) 등급의 원료를 사용한 프리미엄 영양간식이다. 캡슐이 아닌 육포 형태로 만들어져 반려동물이 쉽게 먹을 수 있다. 비타민B군과 엽산, 아연 등 반려견에게 필요한 10가지 영양소가 들어있어 영양 불균형 개선에 도움을 준다. 또 수분 함량이 30% 이상인 부드러운 제형이라 노령견이 먹기에도 부담이 없다. 

오메가-3 플러스 소프트 츄는 사슴육과 연어육, 두 종류가 있다. 사슴육 제품은 뉴질랜드산 사슴육 등 고단백∙저칼로리 식재료를 사용해 콜레스테롤과 지방 함량이 낮아 반려동물의 체중 관리에 효과적이다. 연어육 제품은 오메가3가 더 풍부하며, 흡수율이 높은 단백질과 풍부한 비타민을 함유해 장 건강과 기력 회복에 도움을 준다. 

이 제품은 영양소 파괴를 막기 위해 ‘슬로우 쿡’ 공법으로 만들어졌다. 50도 이하의 저온에서 압출 가공한 뒤 40분 간 오븐에서 천천히 구워 소화 흡수를 쉽게 하고, 오메가3 특유의 비린내를 줄였다. 제품은 신선도 유지와 철저한 품질 관리를 위해 소량 생산되며, 개별 포장으로 급여량을 조절할 수 있도록 했다.

출시를 기념해 이벤트도 진행한다. 펫세븐 네이버 공식 온라인몰에서 6월 한달 간 오메가-3 플러스 소프트 츄 제품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리뷰 이벤트를 열며, 구매 금액에 따라 사은품을 증정한다.

차바이오F&C는 연 매출 100억원을 기록한 프리미엄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‘닥터프로그램(Doctor Program)’의 R&D 기술력과 품질 설계 노하우를 바탕으로 반려동물 영양제 시장을 공략할 계획이다. 이를 위해 서울대학교 수의학과 임상동문회를 비롯한 의학 전문가와 협업, 반려동물 전 생애를 아우르는 종합 영양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다. 

차바이오F&C 김석진 대표는 “펫세븐은 반려동물과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종합 영양 솔루션 브랜드”로 “건강한 간식과 영양 처방 설계로 반려동물 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해 나갈 것”이라고 밝혔다.

‘펫세븐 오메가-3 플러스 소프트 츄 (사슴육, 연어)’ 제품은 네이버 스토어 (https://smartstore.naver.com/pet-7)와 쿠팡 등 온라인몰에서 만나볼 수 있다.


사진1) 펫세븐 오메가-3 플러스 소프트 츄 (사슴육/연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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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진 2) 펫세븐 오메가-3 플러스 소프트 츄 (사슴육/연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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